
자기 안으로 들어가라
우리는 조급함과 피상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. 일상의 구체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이 모든 것을 채우고 우리로 하
여금 내면의 삶을 잊고,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삶의 운명을 잊고 외적으로만 살도록 강요합니다.

카미노 데 산티아고는 내면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사물과 사회적 약속이 아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.

당신 자신을 더 잘 알고,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,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, 주변 사람들을 

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활용하십시오.

기도
주 예수여, 이 개인적인 길을 이용하게 하소서
내 안에 들어가 나를 더 잘 알기 위해;

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기 위해;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
나를 노예로 만드는 물질주의의 가면을 벗기십시오.

나는 당신의 것이고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소서.

저를 피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주의의 악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.


